
구라보의 순면 이불감 - 모자랄 만큼 잘 팔려  

구라보의 리빙 제품과에서는 200수 쌍사 순면사로 짠 오리털 이불감을 상

품화 하였다. 그리고 2004년에는 추동절 성수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이른 봄

부터 소요되는 원사를 비축하였다.  

리빙 제품과에서는 2002년까지 극세 순면사로 짠 오리털 이불감으로 160

수 쌍사의 “초면(超綿)”만으로 생산하고 있었는데, 이불감의 도매상인 “닛센 

상사(日織商事)”를 통하여 판매하면서 생산이 뒷받침하지 못할 정도로 잘 팔

렸으며, 그 후에도 계속 꾸준히 잘 팔렸다.  

이와 같은 호조에 힘입어 2003년에는 120수 쌍사 “상면(翔綿)”과 180수 쌍

사급 정방교연사(精紡交撚糸)로 짠 오리털 이불감도 상품화 하였다. 이어서 

2004년에는 200수 쌍사 제품도 추가하여 극세 순면사로 짠 이불감으로 구색

을 맞추어 4가지 소재가 판매되고 있다. ♣  


